
병무청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. 7. 24.(금) 08:00

병역판정검사 7월 27일~ 31일 휴무...8월 3일 재개
- 시설·장비 점검, 환경 정비 및 정전 대응 체계 집중 점검 -

□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오는 7월 27일(월)부터 7월 31일(금)까지 5일간 
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(입영)
판정검사를 중단하고, 8월 3일(월)부터 정상 운영한다. 

□ 이번 휴무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혹서기에 대비하여 병역판정
검사 장비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,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환경을 조성
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.

□ 특히, 전원장애 발생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(UPS)를 비롯하여 냉방
설비와 전기·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, 검사장 내·외부 환경
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
계획이다.

□ 병무청 관계자는 “혹서기 휴무기간에는 병역(입영)판정검사 검사 통지를 
제한하였으나 착오로 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검사일자를 
확인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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